
 초등저학년(1~3학년)

 즐거운 기다림

초등학생이 되면 방학이 길다고 해서 입학도 하기 전에 방학만 목이 

빠져라 기다렸다. 드디어 시작된 여름방학! 야호 신난다~!

그런데 방학 동안 내가 좋아하는 매튜 선생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해

서 속상하다. 매튜 선생님은 보드게임을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미

국인 선생님이다. 8월 동안 가족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신다고 한다.

떠나시기 전에 선생님은 나에게 꼭 편지를 써주겠다고 약속하셨다. 

언제쯤 우리 집에 편지가 도착할까 매일 매일 우편함을 열어본다. 평소 같

으면 “열어보지마~ 광고 전단지야.”라고 하는 우리 엄마도 요새는 나와 

같이 수시로 우편함을 확인해본다.

이렇게 내가 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설렘을 알게 된 건 태국에 

있는 친구의 생일 때마다 우체국에 가서 선물을 부쳤던 기억 덕분이다. 네

모난 상자에 내 친구 에마짱이 좋아하는 핑크색 머리띠와 진심을 담은 생

일 카드를 넣어 엄마와 우체국에 갔었다. 국제 소포를 부치니 내 마음도 

그 상자에 쏙 들어가 태국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다. 

기입 금지



지금 매튜 선생님의 편지도 내가 태국에 보냈던 선물처럼 바다를 건

너 내 품으로 날아오고 있을 것이다. 편지를 받으면 멋진 답장을 써서 우

체국으로 달려가야지. 내 마음과 목소리를 듬뿍 담은 편지를 미국으로 보

내줘. 고마워, 우체국!!


